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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 on str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and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Busan, Gyeongnam, and Ulsan areas.Of 
the 230 questionnaires distributed, 206 were us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ding 24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had errors or missing answers. Results: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erbal violence dama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verbal 
violence dam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0.28, p<0.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r=0.40, p<0.00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r=-0.25, p<0.001).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violence damage and stress 
among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verbal viol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tr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s. In the third stag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tress was significant, showing that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Conclusions: Therefore, sound work environments should aim to reduce verbal violence 
while increasing support systems to reduce negativ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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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문제는 그 사례가 다양하고, 점점 증가하여 사회갈등

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발생한 폭력사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병원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높은 경영 성과와 고객만족을 위해 
환자, 가족, 의사 및 다수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러한 내적 갈등과 긴장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서 응답자의 47.6%가 직장 내에서 불쾌한 언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폭력 41.0%, 폭행 5.5%, 
성폭력 1.1%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은 환자로부터 70.1%, 보호자로부
터 65.6%, 의사로부터 36.5%, 상급자로부터 29.1%순으로 나타났다[2]. 아직 우리 사회는 언어폭력을 신
체폭력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 수위는 낮지만 빈번하게 발생되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야기되
는 문제는 심각하다. 박 등[3]의 대학병원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폭력 경험 중 욕설경험
이 72.4%, 반말경험이 79.5%, 고성경험이 80.8%로 나타났고, 이러한 반말경험과 협박경험이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료 간 간호사에 의한 언어폭력은 직무스트레
스를 높이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4,5]. 이 등[1]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폭력 중 반
말경험이 환자·보호자로부터 80.5%, 동료·선후배 치과위생사로부터 52.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언
어폭력 경험이 정서적 반응과 이직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이 근무지에서 상호 존
중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이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 직장에서 겪
는 무례함이 직원의 자신감, 동기부여, 사기, 자기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자신
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치과위생
사가 가지는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직무스트레스는 낮게 하므로 자신의 상
황과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낙관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8]. 의료계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에 노출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절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스트
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며, 주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
다. 긍정심리역량을 만족시키는 긍정심리자본은 그 하위영역에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 있
고 긍정적 심리상태를 자원으로 한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 및 그 사람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강점 및 긍정성을 자본으로 보았다[9]. 긍정자원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지
고[10],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2]. 업무환경에서 만족을 높이기 위해 조직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간호학 분야에
서 언어폭력이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
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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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여, 효율적 조직 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1041449-201801-HR-005)을 받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 경남과 울산지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병원조
직의 구성원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인 치과위생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
용을 읽고 동의한 분에 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회수된 230명의 설문
지 중 성실히 답변한 206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언

어폭력 피해는 남 등[13]이 개발한 수술실 언어폭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총 17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치과
위생사의 자아개념손상, 치과의사의 자아개념손상, 모욕감, 동료의 품위손상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이와 최[14]가 사용한 도구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은 은 등[15]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총 22문
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4.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 스트레스의 각 변인에 대해 기초통계로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독립 변인(X )과 조절 변인(M )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
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실시하였고, 검증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Barlett의 요인분석 시 적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구형성검증과 KMO값은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으로 선택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의 조건하에 206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명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이
와 최[14]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0.90, 은 등[1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은 0.98, 남 등[13]의 연구
에서 언어폭력 피해 0.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긍정심리자본 0.92, 스트레스 수준 
0.97, 언어폭력 피해 0.83으로 신뢰도 계수가 0.80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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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8.1%, 남자 1.9%로 나타났고, 임상경력은 3년 미

만 44.2%, 3-5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17.0%, 7-10년 미만은 7.3%, 5-7년 미만 4.6%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
폭력 경험빈도는 5회 미만 46.1%, 없음 39.8%, 5-10회 미만 9.2%, 10회 이상은 4.9% 순으로 나타났다.

2.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의 정도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피해는 평

균 1.45점으로 나타나 언어폭력 피해를 평균적으로 주에 1.5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은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1.91점으로 나타났다.

3.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언어폭력 피해

는 긍정심리자본(r=-0.28, p<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r=0.40, p<0.001)와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r=-0.25, p<0.001)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언어폭력 피해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언어폭력 피해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Ⅱ에서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4 1.9

Female 202 98.1
Clinical career Less than 3 years 91 44.2

Less than 3 to 5 years 35 17.0
Less than 5 to 7 years 30 4.6
Less than 7 to 10 years 15 7.3
More than 10 years 35 17.0

Verbal violence experience frequency(1 week) None 82 39.8
Less than 5 times 95 46.1
Less than 5 to 10 times 19 9.2
More than 10 times 10 4.9

Total 206 100.0

Table 2. Degrees of verbal violence dama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Characteristics Mean SD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Verbal violence damage 1.45 0.46 1.00 3.53 1.52 3.2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40 0.51 2.04 4.83 0.12 0.24
Stress 1.91 0.83 1.00 4.77 1.2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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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β=0.07, t=0.94, p>0.05) 언어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긍정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언어폭력 피해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언어폭력 피해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언어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
계에서 언어폭력 피해가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0.40, p<0.001), 2단계에서 언어폭력 피해가 매
개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하게 나타났다(β=-0.28, p<0.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된 3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은 유의하게 나타났고(β=-0.14, p<0.05), 독립변수의 β계수 값이 1단계
에서 보다 작아졌지만 유의미 하였으므로 (β=0.36, p<0.001) 긍정심리자본이 언어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Sobel Z=1.89, 
p<0.05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damage on stress

Characteristics Model Ⅰ Model Ⅱ VIFB β t B β t
Constant 1.91 36.19*** 1.92 35.09***

Verbal violence damage (X) 0.64 0.36   5.40*** 0.71 0.40   5.08*** 1.50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 -0.23 -0.14 -2.18* -0.23 -0.14 -2.11* 1.091
Interaction term (XM) 0.21 0.07 0.94 1.402
R² (ΔR²) 0.178 0.182(0.004)
F 21.99*** 14.95***

Dependent variables: stress
*p<0.05 , **p<0.01, ***p<0.001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damage on stress
Step Model B SE β t R²
1 Verbal violence damage → Stress  0.71 0.12  0.40   4.99*** 0.159
2 Verbal violence damag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31 0.07 -0.28 -4.20*** 0.079
3 Verbal violence damage → Stress  0.64 0.12  0.36   5.40*** 0.17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tress -0.23 0.11 -0.14 -2.18*

***p<0.001, Sobel Z = 1.89, *p<0.05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erbal violence dama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Characteristics Verbal violence dama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tress
Verbal violence damag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28*** -
Stress   0.40*** -0.25*** -
***p<0.001,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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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 들어 병원 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언어폭력은 그 피

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부정성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신체폭
력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나 인식하는 심각성은 낮은 편이다. 치과위생사는 
업무 특성상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과 환자, 보호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
한 환자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치과의료기관의 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가가 경험한 언어폭력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언어폭력 경험은 60.2%로 나타났는데, 문 등[16]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언어
폭력 경험이 61.2%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5점 척도로 언어폭력의 피해 정도를 알아본 결
과 1.45점으로 나타났다. 손과 장[6]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2.3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측정도구인 언어폭력의 범주보다 무례함이 더 넓은 범주를 포함하
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고,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다는 그 행위도 지나
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직장 내 언어폭력과 관련된 대처 방법이나 예방 대응 매
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언어폭력 피해는 긍정심리자본(r=-
0.28, p<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r=0.40, p<0.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
고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r=-0.25, p<0.001)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임 등[17]의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경험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
였고, 오과 김[5]의 연구에서도 언어폭력 경험은 직무 스트레스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전[18]은 언어폭력 후 감정반응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김[19]은 긍정심리자본과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과 정[20]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의 경험은 긍정심리자본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긍정심리자본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언어폭력이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3단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이 통제되었을 때의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
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신[18]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폭력 경험 후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심리상태를 줄일 수 있는 지지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
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업무환경의 
특성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환자, 보호자, 상급자, 동료 등으로부터 겪게 되는 부
정적인 언행들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부정성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도 중
요하다. 이러한 부정성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조직생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등[21]의 연구에서 개인적 심리특성인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가 직무소진이 감소하여 임
상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
일수록 고객 지향성이 높고, 조직몰입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2]. 그리고 간호사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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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3]. 이러한 연구들의 결
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 대상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직장생활에서 겪는 언어폭력
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스트레스 유발과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낙관성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고[8],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
한다고 하였다[24]. 임상치과위생사가 조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노동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아존
중감을 낮추며,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다시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5].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주제로 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개념인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 희망의 개념에서 해석해볼 때 앞에
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시작 단계인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치위생학 분야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상경력과 근무지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과 하위 구성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치
위생 분야와 관련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가 업무활동 중에 받는 언어폭력 피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직접효과와 긍
정심리자본을 낮추고, 낮아진 긍정심리자본에 의해 다시 스트레스가 증가시키게 되는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전
한 조직문화 조성과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결론
본 연구는 부산, 경남과 울산지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언어폭력 경험이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자 실시하였다.

1. 대상자의 언어폭력 피해는 1.45점, 긍정심리자본은 3.40점, 스트레스는 1.91점이었다.
2. 언어폭력 피해, 긍정심리자본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언어폭력 피해는 긍정심리자본

(r=-0.28, p<0.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r=0.40, p<0.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리고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r=-25, p<0.001)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피해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 결과, 1단
계와 2단계에서 언어폭력이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
고 긍정심리자본이 통제되었을 때의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가 업무활동 중에 상사와 동료로부터 받는 언어폭력 피해는 스트레스와 긍정심
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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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폭력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정적 심리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 중재프로그램이 개발하
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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